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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승도절목 의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산성은 국가 보장의 중지 이다 사찰을 창건하고 승도를 모집하는 것이 어찌 헛되이 그러( ) .重地

는 것이겠는가 즉 산성을 쌓아 수호하려는 뜻이거늘 최근에 승도가 잔멸하고 사찰이 피폐하여 조석을 보,

장하지 못하는 것은 어쩐 연유에서인가 대개 승도들이 질고 마른 것을 꺼리지 않고 힘을 다해 봉공하는,

것은 장수에게 기대하는 바로서 오직 총섭 승군의 대장인 팔도총섭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매번( ) .

그를 차대 후임자를 뽑아 빈자리를 채움 할 때 성외승 으로 임명하려는 폐단이 많이 있으니( , ) ( )差代 城外僧

이로 인하여 승도들은 성을 고수하려는 뜻이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도는 것은 당연한것이다 지금 총.

섭을 교체할 때를 당하여 만약 정식 일정한 규칙 격식 을 밝게 펴서 영구함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어찌( , )

승도들을 위로하여 성을 수호하는 책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하물며 수교정식 임금이 내( ,受敎定式

리는 교명의 규칙과 격식 은 정중할 뿐만이 아닌 것이니 그 받드는 것을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절목을 지어 바위위에 새기니 이에 의해 준행할 것이며 결코 이루어진 법령을 어기지 말 것이다.



총섭이 비어 후임자를 뽑아 빈자리를 채울때는 이번의 예에 의거하여 먼저 항통 관청에 설치하여- (

백성의 투서를 받던 통 을 받고 다시 권점 관원 임명의 방법으로 각기 자기가 뽑고자 하는) ( ,圈點

후보의 이름 아래 찍는 둥근점 을 행한 후에 점수의 많음으로서 시행하여 공평무사한 뜻을 알게)

할 것.

이번에 이 정식을 천명한 후에 만약 성외승중에 그 임명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은 성내의 승도들-

이 수교정식과 이번의 절목을 들어 영문에 소송하여 그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정식 규칙과 격식 은 진실로 승도들을 위해 보장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므로 총섭은 이 마을을- ( )

알며 절의 폐단을 바로잡고 봉공하는 극진한 노력으로 앞으로 실효가 있게 할 것이다.

을묘 월 일 사동 김 등(1855) 5 ( ) ( ) ( )寺洞 金 等
















